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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의 매개효과

서 영 주 김 영 근†

인제대학교

본 연구는 대인관계 외상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가

매개하는지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대구, 광주, 부

산, 울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의 성인 72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대인관계 외

상경험 질문지, 정신화 척도, 정서기반대처, 외상 후 성장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인관계 외상은 정신화, 정서기반대처, 외상 후 성장과 부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대인관계 외상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가 이중매개로 하여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외상경험에 대해 성격적 요소로 정신화를 발휘한다면 정서를 허용하고 교정적 정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정서기반대처를 하여 외상 후 성장을 높일 수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외

현화, 정서조절,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향후 상담 실제에서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의 탐

색과 구체적 개입의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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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

가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뒤돌아봤을 때, 주관적으로 느끼는

크고 작은 외상사건들의 연속 선상에 서 있음

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외상기억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서적 고통으로 남아 삶을 힘들게

하는데 이러한 외상경험은 심리적 갈등 및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이수림, 2012; 최승미, 2008;

Tedeschi & Calhoun, 1995).

외상에 대해 Tedeschi와 Calhoun(2004)은 주관

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와 함께 삶을 뒤흔드

는 사건으로써 정서적 고통 조절의 어려움으

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외상의 형태

를 Allen(2005)은 대인관계 관여도에 따라 대인

관계 외상(interpersonal trauma)과 비대인관계 외

상(impersonal trauma)으로 구분하였다. 대인관계

외상은 사람과 직접 관련된 외상사건으로, 주

양육자와의 애착 외상(attachment trauma)을 비

롯하여 가깝고도 중요한 대상의 고의적인 행

동 및 태도에 의한 가정폭력, 신체학대, 성학

대, 정서적 방임 등과 같은 사건들이 포함된

다. 또한, 대인관계 외상은 비대인관계 외상과

달리, 오랫동안 반복된 특성으로 인하여 만성

적(tenacious)이고 다양하면서 복잡한(diffuse) 증

상으로(Allen, 2013) 정신과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Allen, 2005) 심리적 고통

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경험되어 온 대인관계 외상일 경우

는 심층적인 성격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외현화, 정서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성, 신체화, 해리

증상 등(배미향, 조영아, 2014; 최은영, 안현의,

2011; 한수경, 정남운, 2014; Drapeau & Perry,

2004; Herman, 1992)의 후유증상을 보인다. 그

러나 일반 성인들은 과거 대인관계 외상으로

부터 만성화 혹은 내면화되어 겉으로 드러나

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상담에 의뢰되

어서 현재의 증상과 연결 지어 대인관계 외상

과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일회성 외상과 다

르게 지속적이고 반복된 대인관계 외상에 따

른 심리 상담 및 치료 개입에 대한 구체적이

고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최근에 와서 관련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

한 실정이다.

한편, 대인관계 외상경험자가 후유증상을

보이는 경우와 달리 인간 내적인 성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이라 한다(Calhoun &

Tedeschi, 1999; Zoellner & Maercker, 2006). 외상

후 성장은 힘든 외상사건을 극복하는 경험 안

에서 개인이 지닌 성격 특성과 더불어 경험에

대처하여 분투한 결과로써 새로운 인생의 목

표 설정,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등으로 외상

이전의 적응 수준보다 더 삶의 질적인 향상

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Tedeschi & Calhoun,

1996). 외상 후 성장은 외상경험에서 지각된

위협의 정도가 클수록 성장에 관한 지각 정도

가 크고(Calhoun & Tedeschi, 2006), 개인의 무기

력감, 통제 불가능과 사람에 대한 위협감을

경험했는가가 성장과 깊은 관련을 보인다

(Linley & Joseph, 2004). 특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대인관계 외상은 한 개인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성장

으로 가는 변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외

상사건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chaefer와 Moos(199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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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평가와 대처를, Tedeschi와 Calhoun

(2004)은 침투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 숙고

적 반추(reflective rumination)와 사회적 지지를

꼽았다. Linley와 Joseph(2004)은 사건에 대한

평가, 대처 과정, 사회적 지지, 종교, 정서 등

을 주목하였고, Park(2008)은 의미재구성 과정

을 중요하게 보았다. Triplett, Tedeschi, Cann,

Calhoun과 Reeve(2012)의 연구에서 침투적 반추

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숙고적 반추로 수행하

게 되는 것에 탈중심화가 조절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러한 전략들은 주로 외상 전반에

대한 연구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직접

적 관련이 높은 대인관계 외상은 심리적 고통

이 매우 크고 어린 시절부터 만성화되어 경험

회피가 두드러지므로 성장으로 가기위한 차별

화 된 대처 전략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인

관계 외상을 중심으로 한 경험연구가 부족하

고, 비대인관계 외상과의 비교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인관계 외상경험 후 성장을

다룬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지은

과 정남운(2016)은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이

비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보다 외상 후 부정적

인지수준이 높다고 하였고, 이수림(2012)은 외

상유형이 긍정적 대처,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가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결

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Bellizzi와 Blank

(2006)는 대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

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가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명숙과 박아란(2015)

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외상과 성장의 관계

에서 문제중심적인 대처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인관계 외상이 외

상 후 성장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차

이가 있으나 대인관계 외상이 외상의 정도가

더 깊고 성장 정도가 일관되게 더 낮다고 보

고되면서(박지은, 정남운, 2016; 윤명숙, 박아

란, 2015; 이수림, 2012) 대처의 중요성이 부각

된다. 한편, 박은주(2013)는 성인애착과 대인관

계적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신화 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김태

사와 안명희(2013)는 외상 후 성장에 자기대상

과 정신화가 매개하여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었다. 따라서 대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

의 과정에서 정신화와의 관련이 밝혀진다면

대인관계 외상에 대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

상담을 진행할 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 외상경험으로 인하여 후유증상을

보이는 내담자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 혐

오, 무력감, 혹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처받

은 아이를 만나게 된다. 이들의 초기 기억은

암묵적 절차 기억과 감정 기억으로 뇌에 부호

화되어 비슷한 상황에서조차 인식된 위험에

직면해 얼어붙거나 도망가려는 자율신경계의

저차원(low road)으로 기능하기(Ledoux, 1998) 때

문에 회피 대처를 한다. 게다가 매우 고통스

럽고 부정적인 관계 경험이 파편화된 기억으

로 저장되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즉 암

묵적 기억(implicit memory)의 외상기억은 피가

흐르는 장면이나 학대자의 거친 호흡들이 현

재 속에서 생생하지만, 장벽 뒤에 숨어있어

제대로 처리할 수도 없거니와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공격받는 느낌의 ‘급소’ 반응(‘sore spot’

reaction)을 일으킨다(Greenwald, 2005). 이러한

반응은 외상 기억에 다가갈 때 매우 불편하고,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며, 혼란스러운 것과 관

련되어 있다. 이처럼 대인관계 외상의 경험은

정서와 연합한 정서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체

험하기보다 정서기억체계가 신피질(neocortex)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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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작동하게 되어 스스로 통제하려고 시도

한다. 나아가 부정적 지각과 회피 대처는 적

응에 어려움을 더하고, 한 개인의 성격 형성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Gladstone, Parker,

Willhelm, Mitchell, & Austin, 1999). 따라서 대인

관계 외상경험에 접근할 때, 고통스러운 정서

자극에 대해서 회피하기보다 신피질이 활성화

되는 고차원(high road)의 높은 정신화 기능과

함께 정서기반대처(emotion-based coping)를 이끌

어야 대인관계 외상 후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신화란 의도적인 마음 상태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다

(Fonagy, 2008). 이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과 의

도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직관적, 전 의식적이

며 재빠른 정서반응이라 할 수 있다(Fonagy,

2001). 이러한 정신화는 생득적인 거울 뉴런

(mirror neuron)을 기반으로 영아가 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Adler-Tapia, 2012;

Wallin, 2007) 감정적인 접촉으로 신호를 서로

교환하여 이해했다는 최초의 느낌을 발전시켜

획득해 나간다. 또한, 정신화는 언어와 마찬가

지로 발달 소인이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이지

만 일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의 경험을 학

습하는 것이다(Bauer, 2006). 따라서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은 대인간 신뢰를 바탕으로 획득

하는 정신화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정신화 기능에 대한 신경학적 근거에 대

해 살펴보면, 정신화는 전두엽의 광범위한 부

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두 대상

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과 전전두엽 피질

(prefrontal cortex)의 활성화는 정신화하는 데 있

어 정서상태에 대해 예측, 판단하는 핵심 소

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각과 언어 영역 모두

에서 높은 관련을 보인다(Frith & Frith, 2003;

Gallagher et al., 2000). 전두엽은 의식 활동의

중추로 정서를 바탕으로 행동을 예견하여

성격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arter,

1998). 이러한 점을 부각해 보면 정신화는 기

질에서 발현된 성격적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기질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지만

성격은 노력에 의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Bateman와 Fonagy(2012)에 의하면 정신화

의 기능은 암묵적 정신화와 명시적 정신화로

나누어 전자는 자신과 타인의 상태에 대해 무

의식적 과정이며, 후자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

해 이루어진다고 하고, 내용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신화의

촉진은 부모자녀관계, 대인관계 개선 및 적응

등의 심리치료에 응용된다. 게다가 정신화를

기반으로 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

인의 정신화 수준을 높이고, 집단교육 프로그

램 및 개인 상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Karterud

& Bateman, 2012).

또한, 외상연구에서 정신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화 능력 수준과 PTSD 간의 관

계가 부적 상관을 보였고(Markowitz, Milrod,

Bleiberg, & Marshall, 2009), 외상 후 성장에 정

신화가 매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태사, 안

명희, 2013; 박은주, 2013). 김경은(2016)의 연

구에서는 정신화와 성장적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미 개인 내면에 자리

하고 있는 타인과의 상호조절에 의한 정신화

능력이 발달하면 대인관계 외상 후 성장을 촉

진하는 요인이 되어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라

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강한 정

서가 불러일으켜지는 장면에서 정신화가 방해

받는다고 한다(Fonagy et al., 1995). 기존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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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 정신화 능력이 정서와 관련한 정

보에 대한 접근과 정서적 대처 양식의 차이에

서 비롯되어 외상 후 성장에 차이가 있을 것

으로 보았는데(김태사, 안명희, 2013), 이는 정

서를 중심으로 하는지 또는 회피하고 있는지

는 검토되고 있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대인관계 외상 후 성장을 촉

진하는 정신화 능력과 함께 정서를 재구성하

는 정서기반대처와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기반대처는 Greenberg와

Safran(1987)의 고통스러운 경험의 허용에 근거

하여 하위요인으로 정서인식, 정서처리, 정서

표현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대인관계 외상

기억은 처리되고 소화될 때까지 장벽 뒤에 숨

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도 처리

가 쉽지 않다. 즉 급소 반응이 너무 강렬하

게 일어나서 정서에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동적 전략과 인

지적 전략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Garnefski, Kraaija, & Spinhoven, 2001). 그러나

외상경험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가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대인관계 외상

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한다는 것은 정서

를 중심으로 반응하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건

데, 정서 중심적 대처의 개념에는 문제나 상

황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닌

것들을 정서 중심적 대처로 묶고 있다(Scheier,

Matthews, & Carver, 1986). 즉, 기존 연구의 대

처 척도들은 정서 중심적 대처라는 개념 안에

기능이 다른 대처들이 혼재되거나, 정서표현

등의 정서를 매개로 한 대처 차원을 적절하게

포함하지 않은 개념과 측정도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어(최해연, 민경환, 2003), 정서기반

대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최근 합

의된 정서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은 인간

의 기능이 정동-인지 단위의 집합이며, 이러

한 정동-인지 구조들은 고도로 통합되어 있

고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다

(Greenberg, 2012). 예를 들면, 발전된 인지 치

료의 주요양식(Beck, 1996)에서 신념을 넘어서

는 개념적, 정서적, 행동적, 생리적 그리고 동

기적 요소들을 포함한 방법은 Greenberg, Rice

와 Elliot(1993)의 개념과 상당한 측면에서 비슷

한 정서도식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불편

한 정서를 새로운 정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는 정서가 활성화(Greenberg, 2012)되는 정서기

반대처가 필요하다. 정서 기억구조는 기억 재

구조화 과정 중에서 새로운 경험들이 더해지

면 활성화되고,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이 발생

하게 된다. 이때 신체적 감각 경험의 상징화

와 이야기 구성은 새로운 의미 창조를 하게

한다(Greenberg, 2012; Greenberg & Safran, 1987).

본 연구에서의 정서기반대처는 고통스러운 감

정이 해소되는 정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

펴보기로 한다. 첫 단계는 먼저 고통스러운

감정을 인식하여 이전에 회피했던 감정에 재

접근하여 이를 허용하며, 그런 다음 경험을

자기의 일부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내적 자원에 다다

르게 되며, 새로운 대처 방식을 습득하게 된

다고 한다. 그러나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전

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여전히 괴로운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김영근, 김창대, 2015).

따라서 정서인식, 정서처리 및 정서표현의 과

정은 대체로 내담자가 경험했던 정서 강도에

따라 한두 번의 과정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외상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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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는 정서를 다루어야 한다(Paivio, Hall,

Holowaty, Jellis, & Tran, 2001). 즉 정서기반대

처가 정서를 재구성하면서 경험의 의미를 수

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

장이 촉진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기

존 정서 전략은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

심적 대처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왔다

(Lazarus, 1993). 문제 중심적 대처는 문제행동

이나 환경에 직접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말하

지만, 정서 중심적 대처는 상황과 관련된 정

서적 고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역기능적이기

쉽다고 보고되어왔다. 그러나 Stanton, Kirk,

Cameron과 Danoff-Burg(2000)가 개발한 정서 접

근적 대처에서 정서처리(emotional processing)

대처는 정서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의미하며, 정서표현(emotional

expression) 대처는 정서 경험을 소통하고 상징

화하기 위한 언어적, 비언어적 시도를 의미한

다. 최근 연구에서 이러한 정서기반대처는 문

제 중심적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회피적

대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Stanton

et al., 2000),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접근적 대처

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

타내고 외상 후 성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이수림, 2012; 최승미, 2008;

Armeli, Gunthert, & Cohen, 2001). 또한, 정서

인식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송현, 이

영순, 2012). 게다가 정서처리와 정서표현 능

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Manne et al., 2004)는 정서표현을 많이 한

집단에서 외상 후 성장의 영향이 긍정적인 결

과를 보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Yanez, Stanton, Hoyt, Tennen, & Lechner, 2011)

에 의하면 정서처리와 정서표현의 정서기반대

처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외상이 성격 형성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과 외상경험의 재

현은 괴로움을 동반하지만, 외상사건을 의미

화(meaning)하여 성장으로 이끈다는(McFarlane,

Yehuda, & Clark, 2002) 점에 주목하여 성장에

이르는 변인으로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가 매

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나 선행연

구에서 대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에서 정신화를 다룬 경험연구가 미미하고, 정

신화와 정서기반대처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화와 정서를 함께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찬양(2015)은 정

신화가 정서조절곤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2012)의 연구에서

는 정신화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유의미

하게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인관계

외상경험자가 높은 수준의 정신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성격적인 요소로 발휘되어 정서

기반대처를 강화시키고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추론하고 이를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의 매개 효과가

검증된다면,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과 함께 성장에 이르는 변인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외현화, 정서조절, 대인관계 문제를 완화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결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 외상경험

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어떤 변인이

궁극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는지 확

인하기 위해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를 매개요

인으로 가정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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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대인관계 외상, 정신화, 정서기반

대처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

형이 적합한가? 둘째, 대인관계 외상, 정신화,

정서기반대처 및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울

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중심

으로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와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 1,000부와 온라

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 설문지 801

부와 온라인 120부를 수거하여 대인관계 외상

경험이 전혀 없거나, 있다고 응답하였어도 대

인관계 경험의 타당도 척도에서 부정오류에

해당하는 자료 192부를 제외한 729명의 자료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729명 중 남자 230명

(31.6%), 여자 499명(68.4%)이었으며, 연구 참여

자 평균연령은 35.4세였다.

측정 도구

대인관계 외상경험

성인의 대인관계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의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와 하지현(2009)

이 번안 및 타당 화한 한국판 척도(K-CTQ)를

사용하였다. K-CTQ는 25문항의 5요인(정서학

대, 성 학대, 신체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과 3문항의 타당도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랬다’ 5점으로 평정하고, 25

개의 문항 중에 2, 5, 7, 13, 19, 26, 28은 역

채점을 하게 되어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아

동기에 경험한 대인관계 외상의 수준이 심각

함을 보여준다. 예시문항을 제시하면 “우리 가

족 중에 나를 미워한 사람이 있다”, “회초리,

벨트, 나무 막대 등 단단한 물건으로 맞았었

다”, “나를 돌봐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

다” 등이 있다. 유재학 등(2009)의 연구에서 척

도개발자들과 유사한 요인구조를 보인다고 하

였고, 본 연구에서 역시 5요인 구조를 보였다.

유재학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7-.83이며 전체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

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였다.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와 김교헌(2009)이 Tedeschi와

Calhoun(1996)의 미국판 PTGI 개발연구에서 사

용된 외상 후 성장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K-PTGI)를 사용하였다. K-PTGI는

16문항의 4요인(자기지각의 변화, 새로운 가능

성의 발견, 대인관계 깊이 증가, 영적․종교적

관심 증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척도로 외상경험 이후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

에 따라 ‘경험 못 함’ 0점에서 ‘매우 많이 경

험’ 5점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예시문

항을 제시하면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내 삶이 가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등이 있다.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0-.91이

며 전체는 .91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전체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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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화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박세미(2016)

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화 척도

(Self-Rated Mentalization Questionnaire: SRMQ)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

였다. SRMQ는 25문항의 4요인(경직된 사고,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자기 및 타인 성찰,

정서 인식 실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평정하고, 자기 및 타인 성찰의

6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9문항의 점수를 역산

해 정신화 총점이 높을수록 정신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을 제시하면 “나는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해 생각한

다”, “내가 뭔가를 느낀다는 것은 알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나는 다른 사람

의 마음을 잘 읽는다” 등이 있다. 그러나 박세

미(2016)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4요인의 점

수를 합한 총점을 활용해서 정신화를 측정하

는 데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와 같이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요인이

‘자기 및 타인 성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4요인 구조를 위계적 2

차 요인 모형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 적합도(df=271, N=729)=

1257.75, p<.05; CFI=.88; TLI=.86; RMSEA=

.07(.07-.08)가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경직된 사

고’의 9문항이 요인 부하량 .38로 적합하지

않게 나와서 4요인 구조로 묶이지 않았다. 따

라서 25문항의 모든 문항을 사용하기 위해 문

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문항꾸러미를 위해

요인분석의 적합성 검정인 Kaiser-Meyer-Olkin

(KMO)의 표준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KMO의 표준적합도 값은 .89로 나타나

.5보다 컸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도

는 .000으로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

행하여 요인부하량에 따라 각각 9개와 8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정신화 1-3으로 명명

하였다. 박세미(201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는 .76-.85로 전체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합치도 계수는 .67-.75이었고, 전체는

.87이었다.

정서기반대처

정서기반대처는 Greenberg와 Safran(1987)의

고통스러운 경험의 허용에 근거하여 정서가

활성화되면 자기 지각의 변화와 새로운 의미

발견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정서

인식, 정서처리, 정서표현을 하위요인으로 하

여 3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정서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판 특질 상위 기분 척도

(Trait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TMMS는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 (1995)가 개발하였고 이수정과 이훈구

(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TMMS는 21

문항의 3요인(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 기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정서인식에서는 정서인식의 명확성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고, 점

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더 명확하게 인

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개의 문항 중 5

개의 문항인, 1, 2, 4, 7, 11번은 역채점을 하게

되어 있다. 예시문항을 제시하면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히 안다” 등이 있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보고한 정서인식의

명확성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합치도 계수는 .75이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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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정서처리와 정서표현의 측정은 Stanton

등(2000)에 의해 개발하고 강성록과 양재원

(2015)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정서 접근적 대처

척도(Emotional Approach Coping scale: EAC-16)를

사용하였다. Stanton 등(2000)의 연구에서 EAC

는 8문항의 정서처리(emotional processing)와 정

서표현(emotional expression)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까지 반응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처리와 정서표현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

시문항을 제시하면 “나는 내 기분이 타당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차분하게

내 감정을 표현한다” 등이 있다. Austenfeld와

Stanton(200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2-.94

로 높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높았다

(r=.72-.78). 척도 개발자들이 정서 접근적 대

처가 중요한 연구 대상일 경우에는 16문항으

로 확장된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강성록과 양재원(2015)의 연구에서 8문항 EAC

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전체 .89로 정서처리

는 .90, 정서표현은 .88이었으며, EAC-16의 내

적 합치도는 정서처리가 .92, 정서표현이 .93으

로 EAC-16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정서처리가 .88,

정서표현이 .88이었다.

연구 절차

대인관계 외상, 정신화, 정서기반대처, 외상

후 성장 변인들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모

형을 검정하기 위해 대인관계 외상이 외상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연

구모형)과 대인관계 외상이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

개모형(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비교하여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

을 탐색하였다(강현철, 2013).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 그리고 Altmaier(1998)의 권

유에 따라 정신화 잠재변수에 대해 세 개의

관측변수를 제작하였다. 문항 꾸러미를 제작

한 이유는 다변량 정규분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과 개별 문항 모두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다(Russell et al., 1998). 방법은 관련 꾸러미

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평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즉 요인 부하량의 크기별로 순서를

매기고, 큰 요인 부하량을 보인 문항과 작은

요인 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을 짝을 지어 요인

부하량을 같게 하였다(Russell et al., 1998).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였고, 정신

화의 요인분석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Kaiser-

Meyer-Olkin(KMO)의 표준적합도와 Bartlett’s 단

위행렬검정을 하였다. 또한, 각 변인 간의 일

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고, 신뢰도 분석과 상관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AMOS 21.0을 사용하여 연구

에서 제안한 대인관계 외상, 정신화, 정서기반

대처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이용

하는데, 표본의 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TLI(NNF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TLI, CFI

는 값이 0에서 1 사이의 상대적 적합도 지수

로서 .90이상이면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

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반면 RMSEA는

값이 .10이상은 나쁜 적합도로 해석하고 .05보

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로 해석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이다

(Brown & Cudeck, 1993). 연구 모형인 부분 매

개모형과 경쟁모형인 완전 매개모형을 χ² 차

이검증을 통해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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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수정된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최

종모형에 대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

용하였다. 1,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생성

하였고, 간접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설

정하여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기술통계

자료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시

행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각 왜도 및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

와 7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성을 이

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사이의 Pearson

상관분석 결과, 대인관계 외상은 정신화

(r=-.39, p<.01), 정서기반대처(r=-.16, p<.01) 및

외상 후 성장(r=-.10,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잠재변

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외상, 정신

화, 정서기반대처, 외상 후 성장이 각각 1.62,

3.66, 3.08, 3.19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참여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인관계 외상은 낮고,

정신화, 정서기반대처, 외상 후 성장경험은 비

교적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검증에 앞서 각 측정 변인들이 해당하는 잠재

변인들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1 2 3 3-1 3-2 3-3 4

1. 대인관계외상 1

2. 정신화 -.39** 1

3. 정서기반대처 -.16** .45** 1

3-1. 정서인식 -.20** .44** .83** 1

3-2. 정서처리 -.09* .35** .73** .40** 1

3-3. 정서표현 -.03 .18** .69** .27** .43** 1

4. 외상 후 성장 -.10** .36** .43** .33** .41** .26** 1

M 1.62 3.63 3.08 3.48 2.93 2.82 3.19

SD .51 .44 .39 .69 .38 .45 .73

왜도 1.33 -.17 -.33 -.21 -.65 -1.03 -.58

첨도 1.54 -.12 2.18 .03 3.35 2.67 1.10

*p< .05, **p< .01

표 1. 측정변수 간 상관분석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N=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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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모

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², TLI, CFI,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선정하였다. 측정 변

인들 모두 정규 분포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이후 구조모형 검증에서도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2, 그림 1과 같이 측정모형

에 대한 적합도는 χ²(df=84, N=729)=387.89,

p<.05; CFI=.93; TLI=.92; RMSEA=.07(90% 신

뢰구간 .06-.07)로 나타났다. TLI, CFI가 .90이

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도 .08

이하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모수추

정치에서 모든 경로가 .46-.94사이의 표준화

계수를 가지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평균분산 추출량은 Fornell과

Larcker(1981)의 권유에 따라 계산하였다. 평

균분산추출량은 항목들의 분산 중 1/2은

construct에 의해 설명될 수 있어야 그 항목들

을 수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54-.90으로 집중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대인관계

외상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의 부분매개 모형과 완

전매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χ² df RMSEA TLI CFI

측정모형 387.89 84 .07 .92 .93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계수.

그림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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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차이검증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분매개모형 적합도(df=84, N=729)=387.89,

p<.05; CFI=.93; TLI=.92; RMSEA=.07(.06-.08)와

완전매개모형 적합도(df=85, N=729)=387.92,

p<.05; CFI=.93; TLI=.92; RMSEA=.07(.06-.08)

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인관계 외상에서 정서기

반대처의 경로와 정신화에서 외상 후 성장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그림 4의

완전이중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부분매개 모

형과 완전매개 모형은 포함적인 내재적 관계

(nest-nested model comparison)이기 때문에 χ²차

이검증을 하여 차이가 유의미하면 부분매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모형을

선택한다(홍세희, 2000).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 적합도와 수정모형인 완전이중매개모형

적합도(df=87, N=729)=395.44, p<.05; CFI=.93;

TLI=.92; RMSEA=.07(.06-.08)를 비교한 결과, Δ

χ²(3)=7.55(p<.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TLI, CFI, RMSEA 지수만으로

모형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더

하여 모형 간 비교에 더욱 적합한 ECVI, BIC

를 검토하였다(강현철, 2013; 홍세희, 2000).

ECVI는 경쟁모형 비교를 위해 개발된 지수로

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모형을 뜻하고, BIC

는 표본크기가 클 경우 모형의 간명성을 더

고려하는 지수로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

χ² df Δχ² CFI TLI RMSEA ECVI BIC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387.89 84 .93 .92 .07 .63 625.19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
387.92 85 .03(1) .93 .92 .07 .63 618.63

최종모형

(이중완전매개모형)
395.44 87 7.55(3) .93 .92 .07 .63 612.97

표 3. 모형 간 적합도 지수 비교

그림 2.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그림 3.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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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에 해당한다. 그 결과, ECVI는 .63으로 같

았고, 완전이중매개모형이 BIC에서 연구모형

과 비교하면 더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에 따라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완전이중매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최종모형의 각 표준화

된 경로계수는 그림 2, 그림 3과 그림 4에 제

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의 변수 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

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핑 방법

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에서 하한값(lower)과

상한값(upper) 사이에 0이 없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한다(Bollen & Stein, 1992).

따라서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경로들

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직접경로 계수

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외상은 정신화(β=-.39,

p<.01)에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정서기반대처(β

=.11, ns)에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았으

며, 정신화는 정서기반대처(β=.58, p<.01)에 정

적으로 유의하였고 외상 후 성장(β=.09, ns)에

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서기반대처는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대인관계외상 → 정신화 -.39**

대인관계외상 → 정신화 → 정서기반대처 -.23** -.29 -.17

대인관계외상 → 정신화 → 정서기반대처 → 외상후성장 -.15** -.19 -.10

정신화 → 정서기반대처 .58**

정신화 → 정서기반대처 → 외상후성장 .37** .28 .45

정서기반대처 → 외상후성장 .63**

주. 효과는 표준화 계수. **p< .01

표 4. 최종모형의 직접, 간접효과 및 유의도 검증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계수. **p< .01

그림 4. 최종모형(이중완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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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성장(β=.63, p<.01)에 정적으로 유의

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

대인관계 외상과 정서기반대처 관계에서 정신

화의 매개효과(β=-.23, p<.01)와 대인관계 외

상과 외상 후 성장 관계에서 정신화와 정서기

반대처의 매개효과(β=-.15, p<.01)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화와 외상 후

성장관계에서 정서기반대처(β=.52, p<.01)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

인관계 외상은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및 간접

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외상경험에 대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구조적 관계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신화와 정서기반대

처가 매개하는지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상담 실제에서

어린 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애착외상을 비롯

한 중요한 사람과의 외상경험으로 인한 외현

화, 정서조절,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

자에게 구체적 개입의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 외상은 정신화, 정서기반대

처 및 외상 후 성장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는 대인관계 외상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로 대인관계 외상 경험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낮고(박지은, 정남운, 2016; 윤명숙, 박

아란, 2015; 이수림, 2012; Allen, 2013; Fonagy

& Target, 1996),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가 어

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정신화와 정서기

반대처, 외상 후 성장 간에는 정적 상관을 보

였다. 즉 대인관계 외상경험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이고 만성화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마음 상태의 본질을 자각하기 어렵고, 기억처

리는 생생하지만 숨어있는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처를 못하여 성장이 낮은 것으로 보인

다.

둘째, 대인관계 외상이 외상 후 성장에 이

르는 경로에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을 설정하여 비교한 결과, 대인관계 외상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를 정신화와 정서

기반대처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이중완전매

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가 매개되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신화 및 정서기

반대처가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김태사, 안명희, 2013; 박모란,

2013; 박은주, 2013; 송현, 이영순, 2012; 최현

아, 송현주, 2017; Fonagy & Target, 1996;

Manne et al., 2004; Yanez et al., 2011)과 일치하

는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로써 정서인식, 정서처리, 정서표

현이 외상경험의 정서를 허용하고 교정적 정

서체험을 하도록 하여 외상 후 성장에 이른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외상이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신화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김찬양, 2015; 김태사, 안

명희, 2013; 박은주, 2013)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이중완전매개하는 결

과를 볼 때 대인관계 외상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지만, 대인관계 외상이 성장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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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모형에서 정신화와 외상 후 성장 사

이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기반

대처는 외상 후 성장과 직접적인 경로가 정적

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정신화와 정서기반대

처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러한 연결은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중

개자 역할로써 시사한 바가 크다. 즉 대인관

계 외상경험이 정서기반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화를 선행해야 외상 후 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외상

이 정신화의 발달을 방해하여 정서기반대처와

외상 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결국

대인관계 외상경험이 낮은 정신화의 발달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대인관계 외상과 정서기반대처는 직

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서 정신화를 통

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신화의 성

찰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정신화에 수

반되는 자기 조절과 메타 사고 기능과 관련이

높다. Allen, Fonagy와 Bateman(2008)에 의하면

정신화는 자기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

석하는 것으로, 자기와 타인의 행동 뒤에 있

는 정신 상태를 추론하거나 마음에 근거하여

행동을 해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정신화는 성찰적인 반응의 ‘사고에 대한 사

고’(thinking about thinking)로 요약될 수 있다

(차혜명, 김은영, 2016). 따라서 대인관계 외상

에 대한 개입은 정신화 기반 치료에서와 같이

의식으로 나타나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미묘한 정서와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치료적 관계(therapeutic relationship)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단서에 민

감하게 공명할 때, 상담자는 과거에 내담자를

실망시킨 주요한 사람의 요소를 재연하게 되

면서 이전의 외상과 연합된 정서의 대상이 된

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에

진솔하게 접촉하게 된다(Casement, 2002). 이러

한 개입 과정에서 변화의 동기가 출현하게 되

는데, 변화의 동기는 내담자가 안전하고 자신

을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치료동맹(therapeutic

alliance) 안에서 경험이 메타 처리되는 동안 자

연스럽게 일어난다(Fosha, 2004). 상담실제에서

비록, 정신화 수준이 낮더라도 신경체계는 신

경가소성(neuroplasticity)에 따라 반복에 의해 바

뀌므로 안정적인 관계 경험에서 부호화된 기

억과 정서의 체계를 자극하면 뇌간 기반의 반

응체계가 변하게 된다(송영혜, 2015). 이로써

자기와 타인의 마음 상태를 성찰하려는 명시

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정

신화의 발휘는 대인관계 외상경험에 대해 자

기와 타인을 수용하고, 동시에 적응적인 재처

리로 연결된다. 따라서 대인관계 외상에 대한

감정 기억은 얼어붙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때

느꼈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기억으로 여겨진

다. 이러한 정서에 대한 기억처리는 대인관계

외상에 따른 두려움 등을 재 경험하지 않으면

서 정서와 연결된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연속적인

의식의 흐름과 같은 고차원의 정서처리가 가

능한 정서기반대처로 이어져 고통스러운 경험

에 대해 피하지 않고 성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

셋째, 대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

계에서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의 매개효과 검

증을 한 결과,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정서기반대처는 외상 후 성장

과 정적으로 유의하다는 연구(박모란, 2013)와

정서인식과 외상 후 성장 간에 정서표현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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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다는 연구(송현, 이영순, 2012)와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로써 대인관계 외상에서 발

생한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

로 수용하는 경험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정서를 받아들이고 상담에서 원하는 변화

가 이루어지려면 변화는 정체성, 항상성을 유

지하려는 적응적 성향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정서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산물이 자기 구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익숙하게 느껴져야 한

다.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인식 과정

(recognition process)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Sander, 2002)의미한다. 정서를 일으키는 환경

적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확장되며, 인식

은 겉으로 보기에는 생소한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우리를 변형(transformation)시

킨다. 정서와 인식은 계속해서 변형을 유지하

는 기본적 요소가 되어 성장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중심치료에서 노출은 고통

스러운 감정에 직면할 때 이전에 회피했던 경

험에 노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의 수용

을 통해 의미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내적 정서

적 정보와 자원에 근접함으로써 새로운 것

(novelty)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이전의 압도적

이었던 경험에서 벗어나 일정한 거리를 설정

하게 되면 자기양육적이며 자기긍정적인 기능

이 점차 발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Greenberg & Paivio, 1997). 이러한 정서에 있어

주요 역할은 정서적 반응이 매개되어 도식적

감정 기억이 활성화되는 점이다. 얼굴표정, 목

소리 등의 생리적 반응을 포함한 특정 표현-

운동 행동과 심상, 자동적 각성을 포함한 정

보들이 되살아나면, 정서도식은 새로운 경험

에 의해 기존의 감정 기억을 보다 더 정교화

한다. 이로써 인지적-정서적 처리는 유연한 반

응 체계를 제공하게 된다. 즉 상담에서 정서

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변화 지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김영근, 2014) 충분한 정서경험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수

용하게 하고 경험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

여 변화를 이끌게 한다(Greenberg, 2010). 이는

상담자와 치료적 관계를 통해 안전한 치료 장

면에서 과거의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어느 정

도 각성시켜 정서를 재처리해야 자신의 경험

에 대한 새로운 통찰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

된다(김영근, 2016).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경험한 외상사건과 그 영향에 대해 정서를 중

심으로 일관성 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만

들도록 돕고, 새롭게 발견한 의미와 목적이

구체적인 대처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야 외상 후 성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세 이전의 가까운 대상

에게 학대, 방임, 성학대의 외상경험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외상

후 성장을 높이기 위한 내담자들에게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치료의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대인관계 외상이 있는 내담자를 효과적

으로 돕기 위해서 첫째, 어린 시절의 대인관

계 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지 탐색

해야 하고, 정신화의 발달 수준 측면을 파악

해야 할 것이다. 심리 치료적 요인에서 정신

화는 심리적 성장이라는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김찬양, 2015)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공통요인이라 할 수 있다(Allen et al., 2008).

Allen과 동료들(2008)은 정신화가 언어와 비언

어적 표현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고 대인관계

에서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분석하는데 기여한

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의는 상담자와 내담

자의 정신화가 상호 주관적으로 관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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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담에서 대인관계 외상경험이 있는

내담자에게 정신화 발달에 따른 구체적 탐색

과 상담자와의 안전한 관계 안에서 정신화의

발달을 촉진하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둘째, 대인관계 외상이 외상 후 성장

으로 갈 때 정신화를 선행한다면 이후 정서기

반대처를 이끌 것으로 본다. 이는 외상사건을

재구조화할 때 정서적으로 서로 관여하는 치

료적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정서 변화를 다루

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치료적 관계에는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상호

작용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잘 조율된 긍정

적인 이자(dyadic) 간 상호작용은 건강하고 안

정적인 애착을 일구어내며 최적의 뇌 성장을

일으키는 신경 화학적 환경을 만들어낸다

(Panksepp, 2001). 정서변화 과정에서 정서의 역

할은 순간순간 긍정적인 신체적, 정서적 표현

과 상징들이 수반되어(Fosha, 2004), 자신의 반

영과 타인의 반영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조직이며 관계 욕구에 있어서 중심적 요인으

로 기능하게 된다(Horowitz, 1994). 이러한 측면

들은 상담에서 대인관계 외상경험 내담자의

과거 대인관계 경험이 지금-여기에서 재현될

때, 정신화가 정서기반대처를 촉진하여 외상

후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상

담자와 내담자가 새로운 치료적 관계라는 맥

락 안에서 정서 변화를 이루도록 돕는 과정들

은 외상 후 성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 외상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서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

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밝

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그동안

국내 대인관계 외상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

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하고 최근 연구에서 정

신화, 성장적 반추, 자기체계 손상, 내면화된

수치심 등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외상 후 성장 연구들이 인지적 요인에 중점을

둔 반추를 주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되어온 성찰 능

력(김진수, 서수균, 2011; Park, 2008; Tedeschi &

Calhoun, 2004; Triplett et al., 2012)을 정신화

능력으로써 발달이 가능한 성격 요인으로 본

것에 의의가 있다. 정신화는 자기와 타인의

성찰에 대한 성격적 특성으로서, 정신화가 대

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성

장에 정서기반대처가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것

으로 나타나, 정서기반대처가 정서중심대처에

서처럼 혼란된 정서를 포함한 대처라기보다

문제 중심적이고 접근적 대처방식이라는 선행

연구(강성록, 양재원, 2015; Armeli et al., 2001)

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심리 상담과 치료에서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

를 다루는 것은 이후 외상 후 성장을 보다 돕

고, 자기 돌봄과 자기수용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상담적 개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함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에

대한 것이다.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Allen

(2005)은 대인관계 외상개념을 설명하면서 만

성적이고 반복된 특성을 강조하였으므로 18세

이전의 대인관계 외상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

서 선행연구에서 타당화된 척도이면서 18세

이전의 대인관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

동기 외상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아동기 외상

질문지는 대인관계 외상에서 경험하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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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 상실 등을 배제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대인관계 외상경험에 대한 척도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같은 대인관계 외상이라고 해도 학대

와 방임, 성적 학대의 경험은 서로 다를 것이

다. 또한, 대인관계 외상의 강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실증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 대인관계 외상경험에 따른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 특성을 비교하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평균

점수가 1.62점으로 낮은 것을 볼 때, 이러한

경험이 보다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

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남녀 비율에

서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성차는 하위요인 중 정서적 방임이 평

균 2.18로 가장 높은데, 정서적 반응에 민감한

것과 관련되어 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차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자기보고식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응답할 때 축소 혹은 확대하여 기술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

이나 주관적 보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

여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의 척도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정서기반대처

척도에서 정서의 변화에 대해 행동적 측면을

포함하여 확인한다면 더욱 교정적 정서체험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편, 신경과학의 발전은 외상경험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고, 뇌의 회복에 있

어 신경가소성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

는지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낮은 수준의 정신화 발달에

있어 상담성과에 대한 신경가소성의 실제 변

화를 생체 상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뇌 과

학의 연구와 동반한 직접적인 변화과정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대인관계 외상에

대한 종단적인 자료수집으로 외상 후 성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그것이 대인관계 외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외상 후 성장에 이

르는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독

특한 성장경험을 규명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한다면 대인관계 외상 후 성장 과정

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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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and Emotion-based Coping

Youngju Seo Youngkeun Kim

Inj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at mediates the process of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in post-traumatic growth (PTG), mentalization, and emotion-based

coping. Participants included 729 adults from Seoul, Daegu, Gwangju, Busan, Ulsan, Gyeonggi,

Chungjeong, Jeonla, Gyeongsang, and Jeju who completed the interpersonal trauma questionnaire,

mentalization scale, emotion-based coping, and PTG scale. Result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mentalization, emotion-based coping, PTG, and amule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and PTG, mentalization and emotion-based coping were mediated by dual mediation.

Based on these results, emotion-based coping will occur if mentalization is a personality factor in

interpersonal trauma. This not only implies that emotional acceptance and emotional experience in

counseling can enhance PTG but also provides useful data specific to interpersonal trauma.

Key words : relational trauma, Childhood trauma, post-traumatic growth, mentalization, emotion-based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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